
張 친족, 측근의 숙청. 주민통제 강화와 잔혹 처형 소문도 확산 

 

북한 주민들 속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후속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21 부터 23 일까지 진행된 북한 내부의 복수의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장성택은 포를 쏴 처형? 확산되는 여러소문 

21 일 북한의 북부 국경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김씨는 장성택의 처형에 

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 우리○○ 당 비서가 군(행정단위) 당 책임비서에게 들었다는 말로 

소문이나 있는데 장성택을 총살한 것도 불태운 것도 아니고 포로 쏴 

죽였다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23 일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 안씨는 통화에서 

“ 장성택은 총살한 게 아니고 불태워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살하면 

시체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 배신자는 우리 조국 땅에 묻을 필요가 

없다’ 면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22 일 장성택의 정변 음모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앞서 이야기한 

취재협력자 김씨는 

“ 지금 여기선 장성택이 나이가 너무 어린 분이 대통령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 했다고, 그래서 측근을 모으기 위해 과오를 범해 

‘ 혁명화’ 로 지방에 내려갔던 사람들도 자기 옆으로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장성택 친인척 총살 후 조카며느리는 추방, 장씨의 측근들도 평양으로 호출 

같은 날 22 일, 현재 장성택과 연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 진행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씨는 

“ 지금 우리 군(행정단위)에 장성택의 조카며느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부모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37 살 정도인데 사람들 말로는 장성택 친척들은 총살해 

없앴어도 며느리들은 남남이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와 같은 취지로 묻는 기자의 질문에 22 일 취재협력자 김씨는  

“ 여기에 장성택 회사라고 불리던 54 국 소속 외화벌이 기지가 있는데 

기본은 석탄을 판매합니다. 기지 책임자와 간부들이 평양으로 불려 올라가고 

군당 책임비서도 올라갔습니다. 군당 책임비서는 장성택과 몹시 가까운 

사이였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 54 국은 국방위원회 직속 외화벌이 단위로 김정일 사후 장성택이 인계  

 

김정숙 생일 맞으며 장사도 못 하게 해 

23 일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교양과 통제 상황에 대해 묻는 말에 

안씨는 

“ 각 기관 기업소 간부들에게 지시가 내려와 이번 애도 기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자기 지역 내에 없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4 일 ‘ 김정숙 어머님 생일’ 을 맞으며 어떤 장사도 다 중단하라고 

포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 장마당에서도 장사하지 말라’  이러는데, 장사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장사 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이 3 대 세습을 단행하며 벌린 장성택 처형사건으로 북 주민들이 

현 정권에 큰 불쾌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진행되면서 그 피해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